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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농장 건물에 적용하는 부동산세 면제 기간 연장 발표  

  

중요 농사 원예 건물 및 시설에 향후 10년간 부동산세를 면제하도록 연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장 건물에 적용하는 주의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면제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뉴욕 농부들과 재배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은 농업 생산자들이 임시 

온실, 낙농 창고, 승마 운영을 위한 훈련장 등 농업 또는 원예 상품 생산에 필수적인 

건물에 대해 지불하는 부동산세를 면제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농업은 우리 경제에 주요 부문이므로 

우리가 지역 농부와 재배자들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세금 면제로 

뉴욕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업 생산자들이 자신의 농장에 투자하고 사업체를 키우도록 

도울 것이며 그 결과로 앞으로 오랫동안 경쟁력과 생산성이 증가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업은 뉴욕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주 전역의 농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없애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으로 뉴욕 농장이 가진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세계 경제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 면제는 10년 연장되었으며 2029년 1월 1일까지 

새롭게 건설되는 건물, 재건설되는 농업 건물에 적용됩니다. 농업 시설용 면제가 

2008년에 마지막으로 갱신된 이래 뉴욕 농부들은 1억 1,128만 달러를 아낀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당 면제는 뉴욕의 농업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부 및 재배자는 

운영에 투자하고 새 장비를 구입하고 시설을 현대화할 돈을 절약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농장의 경쟁력과 이익이 증가합니다.  

  

농업 건물은 수십 년 동안 주 세금에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를 인정하는 해당 

법은 2019년 새해 첫날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Bill Magee 하원의원과 Patty Ritchie 

상원의원이 발의한 새 법은 세금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 앞으로 십 년 동안 효력이 있도록 

뉴욕주 부동산세법(Real Property Tax Law)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농무부(New York 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법을 통과시킨 주 

의회(State Legislature)에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역사적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사업을 

확장하며 기타 비용을 상쇄하는 데 해당 면제에 의존해온 우리 농부와 재배자에게 

중요한 세금 감면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조세재무부(Taxation and Finance)의 Nonie Manion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세 면제 기간 연장 덕분에 뉴욕주 농부들은 이제 이로운 세금 면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혜택을 연장해주신 Cuomo 주지사님과 주 의회(State 

Legislature)에 갈채를 보냅니다.”  

  

뉴욕주 상원 농업 위원회(Senate Agriculture Committee)의 Patty Ritchi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농부들은 뉴욕 주민들이 즐기는 세계 최상급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인프라 비용 같은 요소들 때문에 

수익을 조금 얻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필수 법을 발의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법은 수익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 역할을 하는 시설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여 앞으로 우리 주의 농업을 강화시키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하원 농업위원회(Assembly Agriculture Committee)의 Bill Magee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산세 면제법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면제에 의존하는 우리 

농부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농부들이 농장 운영을 유지하고 주의 녹지를 

보존하며 뉴욕 주민을 위한 식품을 재배함으로써 사업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농장사무국(New York Farm Bureau)의 David Fisher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새 농장 건물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이 법은 새 농장 투자를 

장려하는 데 중요하며 이로써 가족 농장 사업이 더욱 실속 있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오늘날의 힘든 농업 경제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해당 법은 농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건설 가격 또는 시설 개선에 기반한 

세금 인상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상품 경작, 재배, 보관, 가축 먹이기, 사육, 관리, 농장 

직원을 위한 주택이 포함됩니다. 직계 가족 구성원용 주택은 해당 가족 구성원이 

농장주이거나 상업적 농장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경우 면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면제 관련 규칙의 전체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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